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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감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조절 효과 검증

 Moderating Effect of Population Dro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nges and Crime Decline

이 수 창*, 김 대 찬**

Soo-Chang Lee*, Dae-Chan, Kim**

요 약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발생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

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청년층 인구

의 변화, 남성 인구의 변화, 노인 인구의 변화, 외국인 인구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도

시의 유형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인구 감소율을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범죄 발생 변화율을 각각 활

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조절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청년층

인구 변화율, 남성 인구 변화율, 노인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통제변

수인 지역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와 2단계 분석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지역의 유형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그리고 외국인 인

구 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호작용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인구 감소,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 범죄 감소,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population dro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nges and crime decline in local cities facing population decline in Korea. The study 
employs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young adults, men, elderly, foreign residents, and population movement as 
factors of demographic changes, including types of the city as a control variable in the research model. The 
rate of change in population drop is used as a moderator variable and the rate of change in crime decline as a 
dependent variable. Data are collected from 155 cities with declining populations from 2010 to 2022 through 
KOSIS,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and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Data collected are analyzed using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In the first and second stages of the analysis, they show that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young adults, population movement, foreign people, population drop, and the type of city affect 
the change in crim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only the interaction terms among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young adults, changes in population movement, and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foreigners and 
the population drop affects change in crime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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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2021년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

작하였다. 정부에서는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면서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의 위험과 미

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비단 한

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 독일, 스페인 등과 같은

선진국은 한국보다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이미 경험

해 오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

산율과 더불어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하며, 이

는 경제성장, 사회복지,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인구 감소는 인구통계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범죄에

도 영향을 미친다. 인구 감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게 되면서 노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출생률 감소로 인

해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또한, 인

구 유입을 위해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

서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범죄 간의 관계에도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감소가 범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상관성이 없

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

국에서 인구 감소가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범죄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간 인구 증가와 범죄 간

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주된 연구적 관점이었다. 일

부 논문은 이와 반대되는 연구적 접근을 시도해 온 것

도 사실이다. 선진국일수록 인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 지구의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예단하지

못하지만, 인구 감소 현상은 선진국에서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점을 고려할 때, 범

죄학의 발전적 차원에서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감소가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

조 변화 혹은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가 범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

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국

가는 이런 연구적 노력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시

작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통계학적 구조가 변화되고 있

다. 고령화의 심화, 남성보다 여성의 높은 성비, 외국인

의 증가, 청년층의 감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에 대

한 인구 결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는 범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것이다.

일부 연구[1]가 이에 관해서 관심을 보여왔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를 범죄 감소를 설명하는 하나

의 변인으로 보기보다는 인구 감소가 인구통계학적 구

조 변화 상호작용하여 범죄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인구 감소가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하였기 때문이다. 즉, 인구 감소와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가 범죄 발생에 어떠한 상호작용적·연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와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연

구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범죄 간의 관계에 관한 더 깊은 이해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범죄 감소 현상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범죄

의 감소 현상은 1990년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년대 중반 이후 한국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그간

범죄학은 범죄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 즉 깨진 창 이론,

지역화 이론, 전통적 이론, 집단 이론, 사회학적 이론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변화하는 범죄 추세, 양상 및

양태 등과 같은 현상에 대한 지식의 발전에는 상대적으

로 소홀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범죄의 감소

를 예측하는 것보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범죄

율이 변화한다는 점 특히 범죄율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

과 그 이유에 관한 연구적 관심이 저조하였다는 사실은

부인되기 어려울 것 같다.

한 국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위해 공공 자금을 투입하고 있

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경찰 인력 확보 및 양질의 교

육 훈련, 경찰 시설과 장비 확충, 교도소 건립, 검찰과

법원 인력 확충, 사법 체계 정비 등과 같은 인적 및 물

리적 역량을 잘 확립해 왔다[2]. 이런 조치들은 범죄 현

상을 고려하여 취해진 정책적·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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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적 자금을 어떻

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치안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의 합

리성 강화 차원에서 범죄 감소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2. 범죄 감소 결정요인

범죄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에 비해 범죄 감소를 설

명할 수 있는 요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밝혀지지 못하였

다. 이와 같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헌에서 다

루어지고 있는 요인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Farrell et al.(2014)는 전 세계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감소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는 범죄 예방 정책과 범죄 검거율의 개선이다. 이는 범

죄검거율이 높을수록 범죄 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다. 범

죄율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관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인구의 고령화는 범죄 발생율 감소에 기여한다. 세 번

째는 경제적 요인이다. 경제적 요인은 범죄율 변화와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실업

률이 감소하고 반면 소득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감소하

는 경향이 있다[3].

Farrell et al.(2014)보다 더 일반적인 요인을 제시하

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Weisburd et al.(2017)는 법의

강력한 집행, 사회·경제적 요인, 재활 프로그램이 범죄

를 예방하여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빈곤, 실업, 교육, 보건을 사회·경제적 요

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4], 이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

상국의 경우 설득력이 높은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런 변인은 여전히 범죄 감

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최근의 범죄 감소 추세를 설명

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Wilson과 MacKenzie(2013)는 지역사회 기반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 범죄율 감소에 효과적임을 제안하

였다. 특히, 이들은 청소년 비행 및 재범예방 측면에 초

점을 두고 있다[5].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일부 논쟁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 후에도 청소년 재범률이 증가한 통계자료는 이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Jeffery(2013)는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감소를 주

장하였다. 즉 가로등, 조경 및 건물 설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환경 디자인의 역할을

탐구하였다[6]. 이는 환경 범죄학이라는 측면에서 이해

되고 있다. 흔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주장

만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ears(2006)는 범죄 통제 전략으로서의 투옥의 효과

라는 논문에서 범죄율 감소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범죄

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범죄율 감소

를 위한 투옥 효과를 검증하였다[7]. 이는 범죄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이 강해야 한다는 고전 범죄학자

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합리적인 개인으로서 범죄자

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에 의한 불이

익보다 적을 때 범죄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범죄자를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범죄율은 선진국의 경우 증가에서 감소로의 추세를

보인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상에 언급된 요인

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으며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반영

한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 인구구

조의 변화와 범죄 감소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이들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Goldberger와 Rosenfeld(2008)는 연령, 인종 구성

등과 같은 인구 구성의 변화를 범죄 감소의 중요한 요

인으로 제시하고 있다[2]. Harding과 Winship(2016)은

인구 증가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이

민, 인구 증가, 인종의 변화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흑인과 이민자의 증가는 중

요한 설명 변인으로 다루어졌다[8]. Stucky et al.(2017)

는 미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범죄율 간

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연령, 인종, 성별, 교육

그리고 수입과 같은 변수를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9]. Pridemore(2012)는 연령구조와 범죄율

간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연령구

조가 범죄율과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

인이라고 주장하였다[10]. 이와 유사하게, Meghan과

Pridemore(2015)는 청년 연령층의 비율이 살인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11].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유사하게 범죄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 저조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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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범죄 발생 간의 역학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였다. 박순진(1997)

은 전체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와 범죄율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2]. 강동관(2014)은 2004

년부터 2011년까지의 외국인 증가가 국내의 형법범 죄

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외국인의 증가는 재산범죄율, 풍속범죄율, 성매매

위반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13]. 이수창 외(2022)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증가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범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인구 규모, 14-34세

연령층, 남자 비율, 노인 비율, 외국인 비율, 이민자 비

율을 변수로 활용하였다[1].

3. 인구 규모와 인구통계학적 구조 간의 관계

본 연구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및 구성 변화

와 범죄 발생 변화율 간이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규모의 변화가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의 변화와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구 규모는 어떤 지

역이나 국가의 인구 총계를 일컬으며, 인구통계학적 구

조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를 연령, 성별, 가구 형

태, 인종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인구 규모와 인구통계학적 구조는 서로 연관성이 있

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그만큼 다양한 연령, 성별,

가구 형태, 인종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인구가 감소하면 출생률이 감소

하고 이는 고령화율을 높인다[14, 15]. 한편, 인구통계학

적 구조가 변화하면 인구 규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이 감소하면 고령화

율이 높아지고 이는 인구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16].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의 변화가 인구통계학적 구

조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관점이 우선시 되고 있지만,

인구 규모의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들 간

의 유기적 순환 관계 관점이 더 유용할 수 있다.

Ⅲ. 분석 결과

1. 변수 선정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와 범죄 발생율

변화 간의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관점을 근거로

이들 간의 인과적 구조에서 인구 규모의 감소가 조절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인구통계학적 구조는 지역의 인구를 인구 수, 인구

변화율, 인구 분포, 인구 밀도, 출생률, 사망률, 이주율,

연령, 성별, 가구 형태, 인종 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

다. 본 연구는 인구 규모의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과 범

죄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변수만을 연구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구조를 구성하는

변인으로 연령층, 성별, 고령화, 인종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범죄 발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령층 중에서 청년층만을 살펴보고

자 한다. 범죄학적 관점에서 보면, 청년층이 범죄 발생

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시계열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을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14세부터 34

세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이 연령층의 범죄잠재력

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둘째, 성별 중에서 남성의 비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과 더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변수도 변

화 정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남성 인구 변화율로 측정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령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고령화

가 범죄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

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고령화의 변화를 반영한 노

인 인구의 변화율을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인종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범죄연

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변수이다. 즉, 인종

이 다양하고 자치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국도 최근 들어

다민족 국가로 변화해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

히,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해 온 것도 이와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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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인구 중에

서 외국인이 자치하는 비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외

국인 인구 변화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를 전입과 전출에 따른

인구 규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인구이동의 개념으로 활

용하고자 한다. 범죄학에 따르면, 인구이동이 빈번한 지

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유출과 범죄 발생 간의 관계

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 규모의 변화를 인구이동 변화율로 개념화하고 이

를 측정하고자 한다.

여섯째, 본 연구는 조절변인으로 인구 감소를 활용하

고자 한다. 이는 특정 기간 인구 규모의 감소를 의미하

는 인구 감소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로 범

죄 발생률을 선정하였는데, 분석 기간에 발생한 범죄의

발생 변화율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구조의 차이가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통

제하기 위해 지역의 유형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

다. 즉, 연구대상 지역을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연구모형에 포함할 것이다.

표 1. 변수 정의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Measurement

Independent
Variables

Change Rates of
Young Adults  ×
Change Rates of

Male  ×
Change Rates of
the Eldery  ×

Change Rates of
Foreign People  ×
Change Rates of
Population
Movement

 ×
Dependent
Variable

Change Rates of
Crimes  ×

Moderate
Variable

Change Rates of
Population Drop  ×

Control
Variable

Types of Cities Rural=0, Urban=1

※ tpy: previous year, tny: next year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시계열적 특성을 지닌다.

한국의 경우 범죄 발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2010년부터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지방

도시는 인구가 증가한 도시와 감소한 도시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한국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

한 시점이 2022년부터이지만 일부 지역은 인구가 감소

하기 시작하였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10년부

터 2022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정

보공개 신청을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자료를 보면, 청년층은–37.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분석대상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 도시의 청년층이 심하게 감소

함으로써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

다. 남성 인구는–8.61%가 감소하였으나, 노인 인구는

7.85% 그리고 외국인은 19.6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수의 경우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입과 같은 인구이동은–12.56% 감소함으로써 자

연 인구 감소와 상호작용할 경우, 인구 증가를 위한 경

쟁력이 없는 지역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는–8.49% 그리고 범

죄 발생은–7.2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의 경우,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적은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분석자료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Data (N=158)

Variables Mean SD
Change Rates of Young Adults -37.23% 15.990
Change Rates of Male -8.61% 5.579

Change Rates of the Eldery 7.85% 2.076
Change Rates of Foreign People 19.69% 28.683

Change Rates of Population Movement -12.56% 17.278
Change Rates of Crimes -7.28% 34.522

Change Rates of Population Drop -8.49% 5.098
Types of Cities 0=62, 1=93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아래 그

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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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범죄 발

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

수를 비율 척도로 측정했지만, 몇몇 변수는 큰 표준편

차를 가지고 있어 모든 데이터를 안정화가 시키기 위해

로그로 치환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분석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할 것이다.

우선, 청년층 인구 변화율, 남성 인구 변화율, 노인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그

리고 통제변수인 도시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외국인 인구 변화

율이, 그리고 유의수준 0.05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과

인구이동 변화율이, 그리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제변수

인 지역의 유형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변화율과 인구이

동 변화율은 범죄 발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둘째, 1단계에서 활용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인

구감소 변화율을 투입한 2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

구감소 변화율은 유의수준 0.1에서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은 유의수

준 0.05에서, 그리고 통제변수인 지역의 유형은 유의수

준 0.01에서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변화율, 청년층 인구 변

화율, 인구이동 변화율은 범죄 발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구감소 변화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감소 변화율과 5개의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

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감소 변

화율은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에서 인구이동 변화율이,

그리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제변수인 지역의 유형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유의수준 0.05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과

인구감소 변화율 상호작용항과 인구이동 변화율과 인

구감소 변화율 상호작용항이, 그리고 유의수준 0.01에서

외국인 인구 변화율과 인구감소 변화율 상호작용항이

각각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R2의 변화량을 보면, 1단계 39.8%에서 2단계 42.2%

로 2.4%가 증가하였으며, 3단계의 R2가 44.3%로 2단계

에 비해 2.1%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1, 2, 3단계 모두 F

값의 유의확률 0.000으로 나타나 청년층 인구변화율, 인

구이동 변화율, 그리고 외국인 인구 변화율과 범죄 발

생 변화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구감소 변화율의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분석 결과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Population Drop on Crime

Steps IV DV  SE t

Ⅰ

X1

Y

-.201 .006 -2.252**

R2=.398
F=12.300***

X2 -.019 .013 -.299
X3 -.060 .039 -.725
X4 .076 .004 1.873*

X5 -.209 .005 -2.515**

X6 .511 .242 5.564***

Ⅱ

X1 -.201 .007 -2.247**

R2=.422
F=10.467***

△R2=0.024

X2 -.012 .021 -.236
X3 -.099 .039 -1.001
X4 .072 .003 1.999**

X5 -.204 .006 -2.502**

X6 .487 .009 5.504***

X7 -.021 .008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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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IV DV  SE t

Ⅲ

X1

Y

-.159 .007 -1.920*

R2=.443
F=6.728***

△R2=0.021

X2 -.039 .021 -.554
X3 -.111 .054 -1.226
X4 .074 .004 1.859*

X5 -.205 .006 -2.524**

X6 .564 .264 5.640**

X7 -.001 .029 -.009
X8 -.137 .004 -2.104**

X9 -.062 .004 -.682
X10 -.062 .005 -.783
X11 .180 .001 3.086***

X12 -.154 .001 -2.531**

X1: Change Rates of Young Adults, X2: Change Rates of Male,
X3: Change Rates of the Eldery, X4: Change Rates of Foreign People,
X5: Change Rates of Population Movement, X6: Types of Cities,
X7: Change Rates of Population Drop,
X8: Change Rates of Young Adults×Change Rates of Population Drop,
X9: Change Rates of Male×Change Rates of Population Drop,
X10: Change Rates of the Eldery×Change Rates of Population Drop,
X11: Change Rates of Foreign People×Change Rates of Population Drop,
X12: Change Rates of PopulationMovement×Change Rates of Population Drop,
Y: Change Rates of Crimes

*p<0.1, **p<0.5, ***p<0.01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발생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청년층 인구의 변화, 남성 인구의 변화, 노인 인구의 변

화, 외국인 인구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를 선정하였

다. 조절변수로는 인구 감소율을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범죄 발생 변화율을 각각 활용하였다.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 인구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호작용항, 인구이동 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호작

용항, 그리고 외국인 인구 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

호작용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1단계와 2단

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통제변수인 지역의 유형

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0” 그리고 도시 지역을 “1”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이런 분석 결과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과 더 높은 상관성을 지

닌다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의 감소와 인

구이동의 감소는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범죄 감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청년층 인구

의 감소가 범죄 발생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적일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석대

상의 차이 즉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수준,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인종 구성 등의 다양한 국가적 특성과 분

석 시기 및 연구 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가 간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인구이동 감소와 범죄 감소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에서 인구이동 감소가 범죄 감소에 역할을 한다는 주장

이 일반적이다. 인구이동이 적은 지역에서 범죄 발생률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 결

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가에서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외국인 인구의

증가이다. 최근 한국의 경우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절회귀분석 결과, 인구 감소는 청년층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이동 감소와 상호작용하여 범죄 발생을 줄

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의 증

가는 인구 감소와 상호작용하여 범죄 발생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진적인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전입 및 전출과 같은 타 지역으

로의 인구이동이 감소함으로써 범죄는 점차적으로 감

소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

석 결과는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과 범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외

국인 수가 범죄 발생률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비해 더 많이 제시되고 있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인구가 감소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증가할 경우 범죄는 증가할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인구 감소가 외

국인의 유입에 촉발시킨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인구

감소지역의 외국인 범죄 증가를 고려할 때 지역 범죄

수의 증가에 어떻게든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

려울 것 같다. 때문에,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증가의 대

안으로 외국인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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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대했던 인구감소가 남성 인구의 변화와

노인 인구의 변화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

지만, 청년층 인구변화, 인구이동 변화, 그리고 외국인

인구변화에 대한 조절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

구는 인구감소와 범죄 간의 빈약한 연구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새로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와 범죄 간의 관계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위

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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